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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랜더스, 26시즌 대비 전력강화 세미나 개최
- 감독, 코칭스태프, 프런트 함께 26시즌 전력강화 방향과 시즌 운영 전략을 논의
- 1군·퓨처스·육성군 운영 방향 일체화를 통해 중장기 비전 공감


SSG랜더스(대표이사 김재섭, 이하 SSG)는 6일(화)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26시즌 대비 전력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전력강화 세미나는 코칭스태프와 프런트가 한자리에 모여 25시즌 파트별 성과와 보완점을 공유하고, 26시즌 스프링캠프 방향성과 정규시즌 운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이숭용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 15명과 프런트 23명 등 총 38명이 참석했다. 특히 박정권 퓨처스 감독과 박재상 육성군 총괄코치가 함께 자리해 1군과 퓨처스, 육성군을 아우르는 운영 방향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청라돔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전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미나는 김재섭 대표이사의 구단 방향성 발표로 시작됐다. 발표에서는 SSG 팀컬러 구축과 구단 모토 정립, 전문 코칭스태프 확대 등 ‘청라돔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구단 운영 방향과 미래 비전이 공유됐다.
이어 지난 시즌을 돌아보는 리뷰와 함께 컨디셔닝, 투수, 타격, 수비 등 파트별 보완점과 26시즌 전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끝으로 자유 토론을 통해 시즌 운영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원팀, 원보이스’를 실현하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다지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이숭용 감독은 “지난 시즌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코칭스태프와 프런트가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군과 퓨처스팀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성원들과 함께 원팀이 되어 올 시즌도 잘 준비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SSG는 전력강화 세미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26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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